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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원한 봄을 찾아서 
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

여행

보잉 747 루프탄자 항공 LH457. 

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가는 나를 

경유 지점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

항까지 실어다 줄 비행기이다. 크리

스마스를 열흘 남짓 앞둔 지금, 나

는 왜 코펜하겐으로 가는 것일까? 

거기서 딸 R을 만나기 위해서다. 

봄에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 피렌

체를 함께 여행한 R과 나는 로스

앤젤레스로 돌아 왔다. 8월이 되자 해리가 R을 보러 로

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. R은 10월에 해리를 보러 런던으

로 갔다. 그후 성실하게 일하던 나와 열심히 학교를 다니

던 R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다시 마음이 부풀기 시작했다. 

겨울방학을 맞은 R 은 런던에서 일하느라 꼼짝 못하고 

있는 해리를 보고 싶어 했고, 겨울에 태어나 추운 날씨를 

좋아하는 나는 바이킹의 고향 북구의 나라들이 보고 싶

었다. 우리에게 가능한 시간은 열흘 정도. 덴마크 코펜하

겐과 노르웨이 베르겐으로 정했다. 코펜하겐 여행은 내

가 오래전에 누군가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고, 

베르겐은 내가 이십대였을 때부터 언젠가는 꼭 가보리라 

마음 먹었던 항구 도시였다. R은 교환 학생이었을 때 스

웨덴의 스톡홀름에는 가 보았지만 코펜하겐은 처음이었

다. 12월 12일에 R이 먼저 런던으로 떠나 해리를 잠시 만

난 다음 12월 13일에 코펜하겐으로 와서 나와 만나 함께 

여행을 하고, R은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고 나는 혼자서 

노르웨이 베르겐으로 떠난다는 것이 우리의 일정이었다. 

계획대로 R은 12월 12일에 런던으로 떠났다. 그 다음날 

나는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코펜하겐으로 가기 위해 

일찍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.

일찌감치 왔기 때문에 체크인한 다음 검색을 통과하고

1. 12월 13일 수요일 출발

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. 게이

트 152에 가서 대기했다. 게이

트 앞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은 

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

다. 주로 독일인과 이탈리아인

으로 구성된 유럽 백인들과    

(들리는 언어로 짐작) 중동인

들이었다. 아시아인들은 나를 

포함해서 아주 극소수였다. 중

동인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

만나는 중동인들과 많이 달랐다. 체구가 더 작고 더 오

리지널 중동인들처럼 보인다고 할까. 특이한 것은 자유

롭게 보이는 미국의 중동인들보다 어딘가 모르게 주눅

이 들어 있고 눈치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. 기다리는 동

안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. 

내 짐작으로는, 미국에 사는 중동인들은 이민자 출신

도 많겠지만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

많을 것 같았고 여기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중동인들은 

진정한 의미에서 유럽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대부분인 것 

같았다. 유럽에 중동인들의 유입이 엄청나다는 것을 시

사뉴스로만 들었을 뿐이었는데 실제로 독일행 비행기에 

타려고 줄 서있는 수많은 중동인들을 보니 비로소 실감

이 났다. 중동계 난민들과 이민자들에게 다른 EU 국가들

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독일. 독일로 가는 비행기 승객

의 거의 1/3을 이루고 있는 중동계 승객들을 보니 그 시

사뉴스들이 현실이 되어 다가 왔다. 

드디어 탑승. 좌석번호대로 사람들을 줄 세워 일사불

란하게 탑승을 시킨다. 탑승대를 통과할 때는 항공사 직

원의 안내에 따라 보딩 패스를 스캐너에 대고 카메라를 

보면 사진이 찍힌다. 21세기 비행기 여행의 공학. 테러 방

지와 예방 및 승객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. 


